마2746 Note

◆Cross check : 시2201/ 하나님과의 관계단절

시2201.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당신께서 나를 저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나를 돕는 것으로부터, 나의 포효(쉐아가:우르르 소리냄,신음소리,으르렁 소리,포효하는 소리)의 말들로부터 그렇게 멀리에 계시나이까?

◇롤랜드 벅(roland buck)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사랑하시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도 팔을 뻗어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안그랬습니까, 우리도 믿기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과 불효하는 자식이 있는 경우에, 그 부모가 효도하는 자식
만 사랑하고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사랑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을 짊어지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번째 죽음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을 짊어지고 가셨다면,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 고통은 어떠한 희망도 없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등를 돌리시고 누군가를 완전히 버렸을 때 겪게 되는 두려움의 무게, 
절망감 혹은 공포심은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영원히 버림받는 그 고통의 냉혹함이 그를 붙잡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
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으신 것입
니다,


◇바니 존스, 말의 권세에서

주님은 언제나 완전한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 순간 예수님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나 아무 것도 홀로 행하신 적이 없으셨지만, 
십자가에서는 홀로 남겨져야 했습니다. 
주님의 영혼은 이로 인해 무겁게 짓눌리고 깊이 침체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도, 반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계셨습니다.

